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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한 사회
코로나 이후



우리의 지구



강제된 멈춤

자연 회복



코로나19에서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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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업소�내�일회용�컵 · 일회용�페트�물병 ·배달음식�용기·인터넷�배송량�폭발로�인한�포장재·
일회용�비닐봉투�재사용·마스크�등의�의료용품

코로나19 심각단계�상향, 언택트�소비�증가

일회용품�줄이기�사회적�노력�물거품 

코로나19 방역과�환경�사이의�딜레마, 
과도한�불안감



재활용 가능 자원을
재활용할 수 없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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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용 플라스틱 없는 삶,
사회로 전환

안 만들고, 안 주고, 안 쓰고, 재활용의 극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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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에서�물건을�산�후�과대�포장된�플라스틱과
비닐�등을�분리해서�버리고�오는�운동

계산대�직원은�바코드를�찍는�대신 
고객이�담아온�물건의�무게를�잰다. 



재활용 의식 개선 순환경제 연습
� ‘일회용 = 위생적이고�안전하다’

       안전한가? 
� ‘일상�멈춤 = 환경개선 = 경기침체’ 

       경제시스템�문제�제기 

� 계속되는�변형�바이러스에�의한 
일상�면역력�증진 

� 정부·산업계·지자체�간 
순환경제�비전�공유�및�시행
(환경부, 2020년�자원순환정책 
  대전환의�원년�선포)



환경오염, 회복 가능한가? 
기후위기, 극복 기회의 시간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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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위해
어떻게 변화시키고 지속시켜낼 것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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